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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방직물(綿紡織物) 

1.3.1 직물의 조직 

1.3.1.2 능직과 변화조직 

능직은 사문직(斜紋織)이라고도 하고, 직물 바닥에 비스듬한 두둑이 나타나

도록 짠 것으로 이 두둑을 줄무늬 또는 능선(稜線·twill line)이라 하고, 사문

선(斜紋線)이라고도 한다. 

능직은 평직보다도 밀도를 많게 할 수 있어 감이 두껍고 조밀하면서도 짜

임새가 부드러운 편이고 광택이 나며, 잘 구겨지지 않으나 약간 마찰에 약한 

특징이 있다. 

능직을 분류하면 편면능직(片面綾織·uneven sided twill)과 양면능직(兩面綾

織·even sided twill 또는 double faced twill)이 있다. 

평면능직은 직물에 경사와 위사가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 겉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며, 경사가 줄무늬를 만드는 것을 경능 또는 경능직(經綾織·warp 

twill)이라고 하고, 반대로 위사가 줄무늬를 만드는 것을 위능 또는 위능직(緯

綾織·weft twill)이라고 한다. 

경위사가 직물의 겉면과 뒷면에 같은 모양으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양면능

직은 겉면과 뒷면의 능선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원조직으로서의 능직은 경위사의 번수가 같고, 밀도도 같으면 줄무늬의 방

향은 45˚가 된다. 이러한 능직을 정칙능직(正則綾織)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

직을 만드는 경사올수느 잉아판의 장수 또는 매수와 같으므로 잉아판의 장

수에 따라 3장(또는 3매)능직, 4장능직, 5장능직 등이 있으며, 줄무늬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 위방향의 능선을 우능, 반대로 왼쪽 위방향의 것을 좌능이라 하



는데, 우능을 직물의 겉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3장능직(3 leaves twill)은 능직중에서 가장 간단한 조직으로서 경위 모두 3

올로 완전조직을 이룬다. 보통 능직은 완전조직에서 첫째 위사와 교차하는 

경사를 왼쪽부터 차례로 위사 위의 올수를 분수식의 분자(up)로 하고, 위사 

밑의 경사수를 분모(down)로 하여 그림1-42의 경우 
2

1
     
로 적되 분모는 

분자와 한줄로 안되게 하여 분모를 분자의 다음 줄에 표시하고, 분수식 다음

에 
2

1
     
/과 같이 능선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1-42> 3장 능직 

 

3장능직과 같이 분자와 분모의 수가 다른 것은 편면능직 뿐이며, 이들이 

같은 것은 양면능직이다. 

3장능직은 경위사가 교차하는 방식, 즉 분수식에서 
2

1
     
과 

1
2
     
과 같

이 분자와 분모가 바뀌는 경우와 능선방향의 좌우가 서로 바뀌는 경우를 생

각할 수 있어 4종류가 되는데, 능선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위사의 교

차방식은 직물의 겉과 안, 즉 표리의 관계로 한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다. 

4장능직(4leaves twill)에는 경위 각각 4올로 완전능직을 이루는 
3

1
     

 (편

면위능직), 
2

2
     

 (양면능직), 
1

3
     

 (편면경능직)을 생각할 수 있다. 

4장능직의 조직으로서는 그림1-43과 같이 줄무늬의 방향도 고려하면 6가지



를 생각할 수 있지만 표리의 관계와 능선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면능

직 
3

1
     
과 양면능직 

2
2
     
 2종이 된다. 

 

 

<그림 1-43> 각종 4장 능직 

 

(1) 드릴(drill) 

경위 모두 20’s 이하의 면사로 
1

2
     
, 

2
2
     

 또는 
1

3
     
의 조직으로 

짠 능직을 말한다. 비교적 범위가 넓어 상당히 두꺼운 직물에서 비교적 가벼

운 직물까지 있고, 경위사 밀도의 차이로 줄무늬의 경사가 심한 것도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규격의 범위를 소개한다. 

경사에 면사 14~20’s의 2합연사나 3합연사에, 위사는 10~20’s 단사나 2합사

로 in간 경(經) 50~80올, 위(緯) 50올 내외로 
1

2
     
(

2
2
    
도 있음)이며, 일

반적으로 이 직물의 경사가 위의 직물보다도 밀도가 많으므로 밀도 차이로 

줄무늬의 각도가 크게 되어 있다. 

이들 직물은 원사가 굵으면서도 치밀하며 표면이 매끄러우면서도 두껍고 

튼튼하여 군복지, 작업복지, 학생복지, 캐주얼 자켓, 슬랙스, 백(bag) 등에 사



용된다. 

(2) 데님(denim) 

날실에 면사 20’s 이하의 선염사(先染絲), 씨실에 날실보다도 가는 생면사

(grey cotton yarn), 표백사 또는 날실과는 다른 색의 선염사로 
1

2
     
또는 

1
3
     

/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직물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감색(紺色·dark blue) 데님은 

“뒤가 흰(또는 바탕이 흰) 데님(white back denim)”이라고도 하여, 날실에 20’s 

이하의 감색실로서 밀도는 60~90올, 씨실에는 약간 가는 실로서 생면사나 표

백사로 
1

2
     
이나 

1
3
     
의 능직으로 짜므로 직물의 겉에는 날실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흰 위사보다도 감색 날실이 많이 나타나 감색이 강하게 나타

나게 되며, 뒤에는 반대로 흰색의 씨실이 감색 속에서 많이 보인다. 

데님의 두께는 보통 1yd2(평방야드·square yard)의 무게를 온스(ounce, 1/16 

pound=28.3g)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두꺼운 것은 14oz 데님, 얇은 것은 

7oz 데님이라고 한다.  

데님의 기본색은 인디고 블루(indigo blue)로 보통 진한 색이지만 물로 빨면 

빨수록 적당하게 바랜 색이 보기에도 편하고 수수하면서도 친근감마저 주고, 

입은 사람도 옷에 대한 부담이 없어 거동이 편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

계를 휩쓸다시피 유행하고 있다. 새로운 감색은 오히려 풋내기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여 적당히 바랜 색을 즐겨 찾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에 맞추어 가

공공장에서 색을 바래는 가공을 하는데, 워시 아웃(wash-out), 페이드 아웃

(fade-out), 블리치 아웃(bleach-out)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가공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보다도 가벼운 속돌(輕石이

라고도 함)을 물에 넣고 함께 빨거나 옷에 모래를 강력하게 뿌려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데님이 너무 무겁고 투박하므로 얇고 가벼운 진(jean)을 사용하기

도 하고, 감색 대신에 붉은 색이나 노란색,갈색 등을 사용한 칼러드 데님

(colored denim), 탄력이 큰 스판덱스(spandex)를 심으로 한 코어사(core yarn)로 

제직하여 젊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 데님 타이츠(denim tights)도 많이 보급되

어 있다. 

(3) 진(jean) 

날실이나 씨실에 20~40’s 면사를 사용하여 
1

2
     
조직으로 짠 능직물이다. 

날실을 겉에 많이 들어내고 있고 데님보다도 가볍게 카드사를 사용하여 높

은 밀도로 짠 직물이다. 일본에서는 날실 21~24’s, 씨실 24~30’s, 밀도는 84×

48올~100×64올로서 경위 합계 130~160올 정도의 직물이 많이 사용된다. 미

국에는 경능직보다도 위능직이 많으며, 3장 위능직(three leaves filling twill)이라

고 한다. 경위 모두 20’s로 짠 진은 20진, 40’s로 짠 진은 40진이라고 한다. 

(4) 서지(serge) 

원래 소모(梳毛)서지가 대표이며, 면(綿)서지는 
2

2
     
능직이다. 줄무늬는 

45˚이고 줄무늬의 방향은 겉과 뒤가 반대로 된다. 표백, 염색, 날염한 것으

로 대개 머서화가공(mesmerizing)을 하여 모자천, 심지직물, 셔츠, 바지, 외출

복 등으로 사용된다. 

(5) 개버딘(gabardine) 

줄무늬가 급한 각도로 뚜렷이 잘 나타나며, 치밀하고 단단한 직물로서 드

릴보다도 직물의 결이 가늘고 곱다. 보통은 날실이나 씨실에 30~40’s 정도의 

2합연사(때로는 씨실에 20’s 정도의 단사도 사용)를 사용하여 in간 날실 

110~140올, 씨실 56~65올 정도로 짠 주로 
2

2
     

 또는 
1

3
     
의 능직물이

다. 날실의 밀도가 씨실의 배 이상이므로 줄무늬의 각도가 크게 마련이다. 



버버리(berberry)는 개버딘보다도 가는 실로 치밀하게 짠 직물로서 보통 날

실과 씨실에 50’s이상의 2합연사 또는 30~40’s의 품질이 좋은 단사를 사용하

여 날실 밀도는 160~190올, 씨실 70~90올로 직물의 결이 매우 곱다. 버버리

는 영국 Burberry사의 등록상표로서 머서화가공하여 방수가공한 비옷(rain 

coat)으로 유명하며, 구미에서는 버버리도 개버딘이라고 부른다. 

(6)  파능조직(broken twill) 

능직의 변화조직의 하나인 파능직으로서 
2

2
     

4장능직을 기초로 해서 

경사 6올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방향으로 하고, 다음 2올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방향으로 배열한 경사 8올, 위사 4올을 1순환이 되게 한 조직이다. 과거 

미군의 작업복감인 HBT(herringbone twill)는 파능직과 비슷한 산형(山形)능직

으로서 경사의 능선이 위로 10~20올, 계속해서 아래로 10~20올로 같은 올수

로 이어져 능선이 M자와 같이 이어지는데, 청어(herring)가시 모양이라고도 

하고, 좀 떨어져서 보면 능선의 방향이 바뀌는데 따라 광선의 반사를 달리하

여 3~5mm 정도의 줄무늬(stripe)로 보이기도 한다. 용도는 자켓, 슈츠, 코트, 

스포츠복, 작업복, 군복 등이다. 

(7) 시어 서커(seer sucker) 

날실방향으로 잔잔한 물결모양의 잔주름이 있는 부분은 평직이고, 평평한 

부부은 능직으로 되어 5~7mm정도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아름다운 줄을 나타

낸다. 이는 제직할 때 물결모양의 평직부분의 경사는 평평한 능직부분보다도 

장력을 작게 하므로서 날실을 더 풀어주면서 짠다. 보통 물결모양 부분의 날

실은 20’s 또는 40’s/2, in간 30올 정도이고, 평평한 능직부분의 날실은 40’s, 

밀도 45~55올, 씨실은 40’s, 70올 정도의 것이 많다. 여름에 땀이 나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옷 입은 기분이 좋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잔물결의 무늬는 

주름이 잡히거나 구겨지는 일이 없고 세탁을 해도 다림질이 필요없어 실용



적이다. 용도는 여름용 캐주얼웨어, 드레스, 어린이옷, 파자마 등이다. 

(8) 팬시 트윌(fancy twill) 

능직의 변화조직으로서 굵은 능선이 2줄 이상 또는 굵은 능선과 가는 능

선이 2줄 이상 겹쳐 마치 하나의 굵은 능선처럼 짠 변화능직이다. 능선의 각

도는 상당히 급하며 보통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많다. 원래는 모(毛) 양복

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면사 60’s로 짜면 섬유가 가늘고 부드러우며 섬유

장이 긴 고급면을 사용하게 되므로 능선이 뚜렷하면서도 묵직해 보이고, 따

스한 촉감과 치밀한 조직, 은은하고 안정된 광택으로 실용성과 화사함을 갖

춘 복지가 된다. 조직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많다. 용도는 셔츠, 블

라우스, 스커트, 여성복, 어린이옷, 레인코트, 스포츠웨어 등이다. 


